
2012년 3월 28일 수요일32 오피니언

제14673호 43판    

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

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기회에 비무장지대

(DMZ)를 방문한 것은 잘한 일이다. 여러 

점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. 

DMZ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무장한 

상태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

곳이다. 이런 곳을 방문하는 것도, 북한의 

군사적 위협을 실제로 목격하는 일도 오바

마에겐 처음이다.

　백악관에만 있으면 북한과의 외교협상

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. 북한은 가

난하고 고립됐으며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

니까 약간의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면 일

이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. 하지만 

북한은 외교적 해결의 여유를 주지 않은 채 

다음 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대놓고 발표

했다. 불과 며칠 뒤 DMZ에 선 오바마는 북

한과의 오랜 협상을 떠올렸을 것이다. 오바

마는 최근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진지하

게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을 추구해 왔다. 그

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자신의 첫 임기

가 끝나기 전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

핵실험을 각각 두 차례씩 겪는 첫 미국 대

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.

　‘주먹 펴기(Unclenched Hand) 정책’은 

오바마가 2009년 북한에 적용하겠다고 했

던 정책이다.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젊은 

정치인은 북한같이 고립된 체제를 다룰 때

는 주먹 대신 펼친 손을 내밀어 외교적 접

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. 이에 따라 오바

마는 임기 초에 세계의 주요 문제 지역에 파

견한 17명의 외교 특사 가운데 4명을 한반

도에 보냈다. 대북 특사 가운데 스티븐 보

즈워스는 첫 방북 때 오바마의 친서를 전달

했다. 그 내용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

다. 오바마는 친서를 통해 상황 진전을 위

한 모종의 약속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.

　 그런데 평양은 2009년 4월 인공위성을 

발사함으로써 오바마의 뺨을 철썩 때려 버

렸다.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에 속하

니 국제사회에 통보만 하면 마음대로 해도 

되는 걸로 여기는 모양이다. 뉴욕에서 북한 

사람들과 만나 민간 차원의 대화를 해봤더

니, 그들은 2009년 5월의 핵실험에 따른 유

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는 그리 마음

이 상하지 않은 걸로 보였다. 대신 그들을 

진짜로 화나게 한 것은 미사일 발사 뒤 미국

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주도한 사실이

었다. 6자회담 종결을 선언하게 하고 두 번

째 핵 기폭을 촉발한 것은, 그들의 표현에 

따르자면 ‘유엔에서의 이런 뻔뻔스러운 행

동’ 때문이라는 것이다.

　 2009년 핵실험 이후 오바마는 3년간 ‘전

략적 인내’라는 이름의 비협상 정책을 폈다. 

북한이 건설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한 

미국은 북한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정책

이다.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리에게 ‘건설

적인 행동’이란 게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자 

“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고 더 이상 

남한에 도발하지 않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

　하지만 2011년 초부터 오바마 행정부는 

자신들의 전략적 인내를 더 이상 버텨내지 

못하고 북한과 재접촉을 시작했다. 북한이 

더 좋은 행동을 하겠다는 어떤 징후를 보였

기 때문이 아니다. 여기에는 다른 두 가지 

이유가 있다. 첫째, 미국 선거의 해인 2012

년 북한이 주요한 도발을 하는 것을 원치 

않기 때문이다. 둘째, 몇 년간 전혀 줄어들 

기미를 보이지 않은 북한의 우라늄 재농축 

프로그램을 미국이 어떻게든 통제하고 싶

기 때문이다.

　2012년 2월 협상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

동결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

(IAEA)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고 미사일 

발사와 핵실험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. 미

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였다. 

하지만 불과 며칠 뒤 평양은 ‘인공위성 발사’

라는 폭탄선언을 했다. 북한이 미국을 속인 

것일까? 미국 협상단은 북한이 약속한 ‘미사

일 발사 유예’에 인공위성 발사도 포함된다

는 사실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. 이전 북한과

의 협상에서도 이런 대목은 포함돼 있었다. 

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간 

것은 아니다. 북한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

었던 것이다. 북한은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

간 탄도미사일(ICBM)을 가지고 미국에 접

근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 한다.

　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대로 옮기

고 있다고 한다. 그런데도 오바마는 지난 주

말 DMZ에 서서 ‘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

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한다’는 낡은 레

퍼토리만 읊조렸다. 그런 말을 하는 게 전부

인가. ‘이스라엘식 선택(선제공격)’을 의논

해야만 할까. 이처럼 실존하는 위협과 맞닥

뜨렸을 경우 이스라엘이라면 미사일과 발

사대를 파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을 

것이다. 미국은 뭘 해야 할까?

　2009년 북한의 미사일은 태평양에 떨어졌

다.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징후를 고려하면 

북한이 이번에 발사할 미사일은 더욱 성공적

일 것으로 보인다.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

방장관은 “북한은 5년 안에 미국까지 날아갈 

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

실제로는 이보다 더 빠를지도 모른다.

“리베스토드”란 “목숨 건 사랑”이라는 뜻일 터다. “사

랑의 두꺼비”라는 뜻으로도 들린다. 한 쌍의 연인이 

숲에서 버섯을 따고 독버섯인지 아닌지 모른 채 먹고

는 목숨 건 사랑의 도박을 한다. 극심하게 땀이 나는 

것은 사랑의 환희 때문일까, 버섯의 독 때문일까, 모

른다. 가을 숲 속에서 죽음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

사랑놀이, 생명의 충만한 기쁨을 미국 시인은 이런 

식으로 표현한다.� <최정례시인>

아마추어였던, 우리는 버섯을, 

장뇌 냄새, 안개 젖은 흙냄새가 밴 

텁수룩한 유칼립투스 숲 근처에서 땄다.

살구버섯, 먼지버섯, 숲의닭버섯 등을,

와인이나 버터에 넣고,

휘저은 계란 거품이나 신크림으로 요리하면서

실수로 죽을 수도 있다는

생각을 반쯤 걸어놓았었다. “극심하게 땀이 나

는 것은”

깊은 밤에 너는 말했지,

그 무서운 식물도감을 인용하면서, 

우린 담요 속에서 팔다리가 엉킨 채 누워 있었고, 

“발작의 첫 증상이다.”

친구들은 우리의 향기로운 버섯을

“리베스토드”라고 부르면서 그저 먹기만 했다 

우리 둘은 여지없이 목숨 걸었던 것들을. 

죽음이 우리를 몇 번이나 흔들어 놓다가

둥실 떠서 다시 돌아왔던 그 시간들은

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. 흙에 젖어, 미끄러

지듯,

우리는 사물들의 이름을 향해 표류했다.

홀씨의 자취가 우리 식탁 위에

불안한 별들처럼 흩어져 있었고. 썩어가는 그 

버섯갓들은

비옥한 흙의 사향 냄새를 풍겼다.

가을

- 로버트 하스(1941~  ) 정새벽 번역

오바마의 안이한 대북관

빅터 차

미국 조지타운대 교수

북한에 손 내밀었지만 뺨만 맞아온 오바마

DMZ 방문 통해 삼엄한 현실 목격했을 듯

핵미사일로 본토 위협하는 북한 직시해야

세상읽기

오바마 정권의 북한 관련 특사

1)대북 특사 스티븐 보즈워스

　- 2009년 2월 임명

　- 전 주한 미 대사

2)북핵 6자회담 특사 성 김

　- 2009년 2월 임명

　- 전 국무부 한국과장, 6자회담 차석대표

　- 현재 주한 미국대사

3)대북제재 특사 필 골드버그

　- 2009년 6월 임명

　- 전 볼리비아 대사

4)북한인권 특사 로버트 킹

　- 2009년 9월 임명

　-전 미 하원 외교위 국장

일러스트=박용석 기자


